
자조금제도 바로 알기

 □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

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생산자가 스스로 자조금을 마련하

여 품목 경쟁력 제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조금의 종류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이 있습니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이며, 임의자조금은 농산

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입니

다. 콩나물은 의무자조금으로써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자부담 비율에 따라 국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단체는 어떻게 설치되나요?

     의무자조금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 농산업자 수 또는 재배면적의 

50%가 넘는 농산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농식품부로부터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해당 품목 농

산업자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 2/3 이상이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2/3 이상이 찬성하면 의무자조금단체가 설치됩니다. 

  □ 의무거출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책정되며, 어떻게 납부하나요?

     의무거출금은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포장박스와 같은 농자재 구매실적을 기준

으로 부과되며 산정기준은 품목바다 다릅니다.

     콩나물의무자조금은 1kg당 10원으로 콩 구매시 콩가격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조금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자조금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 콩나물 자조금은 어떤일을 하나요?

○ 국산콩 생산성향상

  - 국산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산콩을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 1kg당 100원을 

지원(24년기준 800톤이내)

 

○ 조사연구

 -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여 국산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품종을 개발, 연구

○ 소비촉진

   - 콩나물캠페인, 지하철, 기차, 버스 광고, 

TV, 라디오, 책자발간 등

구분 품목 자조금단체명

의무
(18개)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회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배 (사)한국배연합회

파프리카 (사)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마늘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양파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차 (사)한국차자조회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임의
(12개)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논콩 (사)한국국사콩생산자연합회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